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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특성이 인지기능장애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 활동과 뇌 기능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나타난다. 본 연구는 특정 유형의 직업 활동과 특성이 개인의 인지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수행되었다. 2004년 7차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를 기반으로 2022년까지의 인지기능장애 발생 패널데이터를 통하여 추적관찰이 수행되었
다. XGboost 기법을 통하여 직업적 특성의 비선형적 변수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로지스틱회귀모
형을 통하여 선형적 독립예측인자를 평가하였다. 변수중요도는 직업의 유무, 정규직 여부, 고정근
무시간 및 연소득 순서로 나타났으며 독립예측인자는 정규직 여부와 연소득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직업적 특성이 인지기능장애와 비선형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직업적
특성의 개선을 통한 인지기능장애 발생 위험의 낮춤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 인지기능장애, 직업, 정규직, 고정근무시간, 연소득, 한국노동패널(KLIPS)

I. 들어가는 글

직업적 특성과 질병 발생 사이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작업 조건으

로 인한 질병 발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정신적 직업 특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Grotz, 2018). 인지기능장애는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또는 장애로 기억, 사고, 지각, 언

어 등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며 주변 사회와 환경, 기저질환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Schubert, 2023; Xu, 2022). 특히, 돌봄 제공자들의 고용 상태가 경도인지기능

장애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Connors, 2019).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유무, 정

규직 유무, 고정근로시간 및 연소득수준 등의 직업적 특성이 인지기능장애 발생에 가지는 예측력

과 변수중요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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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증자료

1. 한국노동패널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3년에서 2022년까지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의 자

료이다. 본 자료는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

다.

가.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04년 7차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개인 자료가 있는 11,656명에서 직업은 있으나

연소득이 없는 자(n=884), 2003년-2004년 사이 인지기능장애 응답자(n=960) 및 직업 관련 데이터가

없는 자(n=1,465)를 제외한 8,578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그림 1). 최종 연구대상자 중 2022년까

지 인지기능장애 관련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자는 없었다.

[그림 1] 연구대상자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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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나이(연속변수; 세), 성별(범주변수; 남성 및 여성), 직업 유무(범주변수;

있음 및 없음), 정규직 유무(범주변수; 직업 없음,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정근무시간(범주변수; 직

업 없음, 고정근무 및 비고정근무) 및 연소득(범주변수; <1000만원, 1000-2999만원, 3000-4999만원

및 5000만원 이상)임.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은 설문에 기반하였음: 배우기, 기억하기 및 집중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예, 인지기능장애 있음; 아니오, 인지기능장애 없음).

2. 통계 분석

본 연구는 Extreme Gradient Boosting(XGBoost)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결정 트리 기반

앙상블을 통한 머신러닝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로 구조화된 데이터의 처리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

다. 변수중요도는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SHAP)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변수중요도의 해석

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모형 기반의 오즈비를 계산하였다. 모든 데이터마이닝과 통계분석은 Jupyter

Notebook 환경의 Python에서 이루어졌다.

Ⅳ. 연구 결과

1. 기본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39.5세였으며 그중 남성이 47.%였다. 직업이 있는 사람과 정규직인

사람의 비율은 각각 44.6%와 33.4%였다(표 1).

<표 1> 한국노동패널 연구대상자 기본 특성

기본 특성 대상자(n=8,578)

나이, mean (SD) 39.5 (16.3)

성별, n (%)

남성 4,008 (46.7)

여성 4,570 (53.3)

직업, n (%)

있음 3,826 (44.6)
없음 4,752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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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GBoost 모델 기반 인지기능장애 예측

연구대상자 중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눈 후 학습률과 최대 깊이를 각각 0.1과 3으로 설정하

였다. 회귀 함수로 더 큰 오차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Squared Error 기법을 사용한 결과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에서 곡선 아래 면적 값이 0.916으로 훈련되었다(그림 2).

[그림 2] 훈련 모델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

기본 특성 대상자(n=8,578)

정규직 유무, n (%)

직업 없음 4,752 (55.4)

정규직 2,861 (33.4)

비정규직 965 (11.2)

고정 근무시간, n (%)

직업 없음 4,752 (55.4)

고정 근무 3,249 (37.9)

비고정 근무 577 (6.7)

연소득, n (%)

<1000만원 5,519 (64.3)

1000-2999만원 2,416 (28.2)

3000-4999만원 539 (6.3)

≥5000만원 104 (1.2)

약어: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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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를 통한 검증 결과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에서 곡선 아래 면적 값이 0.838로 검증

되었다(그림 3).

[그림 3] 테스트 데이터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

3. SHAP 기반 변수중요도

SHAP 기법을 통한 변수중요도 평가 결과 나이, 직업 유무, 정규직 유무, 고정근무시간, 연소득

및 성별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그림 4). 아래 그림에서 모든 변수는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각

각의 막대그래프는 SHAP 값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그림 4] 막대그래프를 통한 SHAP의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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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swarm Plot을 통한 SHAP 값들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그림 5).

[그림 5] Beeswarm Plot을 통한 SHAP의 시각화

Waterfall Plot을 통한 누적 SHAP 값들은 다음과 같았다(그림 6).

[그림 6] Beeswarm Plot을 통한 SHAP의 시각화

4. 로지스틱회귀모형 기반 변수중요도

마지막으로 해석력을 높이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모형 기반 각 변수들의 보정오즈비는 다음과 같

았다. 보정오즈비는 나이, 성별, 직업 유무, 정규직 여부, 고정근무 여부 및 연소득이 포함된 다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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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가 결과 나이, 정규직 여부 및 연소득이 인지기능장

애에 대한 독립예측인자로 평가되었다.

<표 2> 로지스틱회귀모형 기반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변수들의 오즈비 평가

변수 aOR (95% CI) P value P for trend
나이(1세 증가 당) 1.10 (1.10-1.11) <0.001

남성(vs 여성) 0.94 (0.80-1.11) 0.473

직업 있음(vs 없음) 1.20 (0.91-1.58) 0.200

정규직(vs 비정규직) 0.70 (0.54-0.91) 0.008

고정근무(vs 비고정근무) 0.81 (0.61-1.10) 0.173

연소득 0.045

<1000만원 1.00 (reference)

1000-2999만원 0.81 (0.64-1.02) 0.070

3000-4999만원 0.59 (0.40-0.89) 0.012

≥5000만원 0.58 (0.28-1.20) 0.142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통하여 직업적 특성 중 직업의 유무, 정규직 여부, 고정근무시간

여부 및 연소득 순서로 인지기능장애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

과 인지기능장애의 연관성은 비선형성으로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로지스

틱회귀모형에서는 정규직 여부와 연소득이 독립예측인자로 확인되었다. 머신러닝 모델에서 가장

낮은 변수중요도를 보였던 연소득이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유의미한 독립예측인자로 확인된 것으

로 보아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직업적 특성이 인지기능발생과 비선형적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직업적 특성의 개선은 인지기능장애 발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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